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한국의 여름 무더위와 거제의 홍수, 전세계적인 재난과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소문은 주께 돌이켜야 할 영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가을을 맞으며, 동역자님들께 안부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사역지를 정리하고 입국한지 1년이 다 되어 저의 사역과 생활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슬람 지역 땅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지나 올 수 없었던 광야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현재와 미래에도 주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사단의 권세 아래 영혼을 내어 주고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은 또다른 광야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1.  H 부인이 많이 아픕니다. 3개월 전부터 숨쉬기가 힘들고 손발이 떨리며 두통이 심하고 혼절해서 구급차로 국립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원인을 못 찾고, 사립병원에 가서 순서를 기다리는 중에 기절해서 급히 검사한 결과 뇌에 2개의 혈관종이 있어 수술을(?) 하고 퇴원할 때,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두통도 심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신장과 심장 검사를 하면서 병원을 전전하는데, 15일이상 걸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통화도 힘들고 아프다는 얘기를 해서 H부인과 의료계와 의사, 병원과 함께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이 가정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 U 부인은 세입자와의 재판에서 승소하였지만 집을 수리하지 않고는 살지 못할 만큼 엉망이어서, 다시 고향의 여동생 집 옆에 준비한 조립식 주택으로 돌아갔답니다. 
3. 단기 사역으로 10월 12~ 11월 5일까지 25일간 베트남 하노이 근교에 있는 친구 선교사가 인수한 다문화유치원 사역을 도으러 출국 예정인데, 친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 교육과 교회 개척 전문인으로 31년째 사역하는 중인데, 현지인 교사들과 조리사와 회계 등 직원들의 협력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니의 외손녀 21살 유아교육 전공자 이해린과 동행하는데 안전과 비전을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역(다도, 김치축제, 한국어 교실, 유치원 조리사를 위한 한식 수업 등)으로 유치원생과 부모들의 영혼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A 국의 V 자매와 온라인 주일 예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며, V 자매의 막내 여동생 큰 딸이(조카 G) 입학한 대학이 자매의 집과 가까워서 9월부터 함께 생활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해 주세요.                                    
5.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치과 치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즘은 협력교회 사역 나눔과 동역자님들과 교제하며, 국내의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께 돌이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약 10년만에 있을 GO 사역자 수련회 준비와 10월말까지 제출할 올해를 마무리하는 사역보고서와 2027년 사역 계획서를 기도하며 작성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내년 1월에 T 국 I시에 3개월 거주할 수 있는 숙소가 연결되면 T국과 A국 방문 예정이고, 숙소의 상황에 따라 출국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래 동역하고 있는 부산의 권사님이 A국 방문을 동행할 계획인데, 순적하게 지경을 넓히며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이 되기를 중보 기도해 주세요. 

특별하지 않은 매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재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교회와 동역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출국 준비를 하면서 평안을 나눕니다. 
                                                     2026.   10.   3.   김에스더 선교사 드림


